
아침, 저녁으로 불어오는 다소 쌀쌀한 바람이

가을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한다. 가을은 산행

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다. 선선한

바람을 맞으면서 높은 곳에 올라 청명한 가을

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과 같

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. 가을의 문턱에서

만난 숲은 여전히 싱그럽고, 짙푸르렀다.

지난달 18일 진행된 올해 9번째 제주섬

글로벌 에코투어 는 남조로 사려니숲길에서

시작해 해맞이길, 말찻오름, 삼다수숲길, 양

하밭, 천미천, 사려니숲길 주차장에서 끝나는

코스로 진행됐다. 이번 9차 에코투어 역시 코

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.

남조로 사려니숲길로 들어서니 전날부터

내린 비를 머금고 있는 삼나무가 에코투어

일행을 반겼다. 나무들과 바닥이 비에 적당히

젖어있는 모습과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

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.

데크로 조성된 산책로를 20분 정도 걷자

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조성된 상잣성 숲길이

나타났다. 야자매트로 조성된 산책로 길가에

는 까마귀베개나무, 단풍나무, 쥐똥나무 등이

자리했다. 그중 극상림을 대표하는 서어나무

도 볼 수 있었다. 자작나무과인 서어나무는

산림이 초본류, 관목류, 양수림, 혼유림, 음수

림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맨 끝에 나타나는

숲의 형태로, 극상림이 형성되는 데까지 200

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.

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지나고 해맞이

길로 들어섰다. 해맞이길은 순환 코스로 돼

있다. 말찻오름과 이어지지만 지나온 곳을 다

시 되돌아올 일에 대한 우려가 없다. 산책로

를 걷다 보니 마름모꼴의 긴 돌 세 개가 이어

진 돌탑이 눈에 띄었다. 비바람에 무너질 법

도 한데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굳건히 서 있

는 것이 신기했다.

상산삼거리, 오름삼거리를 지나 말찻오름

입구에 도착했다. 말찻오름은 고도 650m의

측화산이다. 명칭의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

않았으나 오름의 형상이 부피를 재는 원기둥

모양의 그릇인 말 과 같아서 붙인 이름 또는

말찻 을 셋째 의 뜻을 지닌 말젯 의 변음

으로 큰 오름에 딸린 작은 오름이라는 데서

말찻오름 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.

오름 정상부로 향하자 자연 그대로의 길이

이어졌다. 주위를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울창

한 숲을 지나 해맞이 언덕이자 전망대에 도

착했다. 별도의 전망 시설은 없었지만, 말찻

오름에서 그나마 트인 곳이라서 일대를 둘러

볼 수 있다. 전망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, 자

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색다른 전망대의

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.

오름에서 내려와 간단히 점심을 먹고 삼다

수숲길로 향했다. 곳곳에 쓰러져 있는 고목들

과 이끼에 둘러싸인 돌, 나무위로 자리 잡은

버섯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.

숲길은 자연 그대로의 곶자왈 지형으로 물

찻오름에서 분출된 화산탄, 화산 송이가 땅속

으로 스며드는 비를 걸러줘 제주 지하수의

원천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.

삼다수숲길은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를 느

끼며 걸어갈 수 있는 지오트레일 코스로 총 3

코스로 이뤄져 있다.

1코스는 약 1.2㎞로 붓순나무, 황칠나무,

서어나무 등 다양한 희귀식물과 제주의 야생

화를 만나볼 수 있으며, 2코스(5.2㎞)와 3코

스(8.2㎞)는 삼나무 밀집 지역과, 조릿대 지

역을 지나는 코스다.

삼다수숲길 3코스를 지나 양하밭으로 향했

다. 30분쯤 걸었을까.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

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

다. 마치 음악이라도 튼 것처럼 자연이 주는

음악에 기분이 살짝 업되며 발걸음도 가벼워

지는 기분이 들었다. 그렇게 천미천 지류를 지

나 사려니숲길 주차장에 도착하며 이날의 에

코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. 코로나19로 인해

세상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드는 요즘이지만, 가

끔씩 자연이 주는 선물을 느끼며 일상의 스트

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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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 문턱에서 만난 자연의 길에서 잠시 쉼표

202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

양하꽃.섬사철란.

천미천.

목이버섯.

표고버섯. 강희만기자세월을 품은 돌탑.

말찻오름 정상에서 바라 본 풍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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